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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기역사’라는 것을,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고, 자신의 

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? 본 발표에서는 1960 년대 민중사상사라는 방법을 통해, 그 

때까지의 전후역사학 존재 양상을 되물었던 이로카와 다이키치(色川大吉, 1925-

2021)가, 1970 년대 제창한 ‘자기역사(自分史)’라는 방법을 단서로, 역사적 정체성 및 

학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.  

 지역 주민의 생활을 기록하는 실천으로부터 이로카와가 추출해낸 ‘자기역사’라는 

문제계(問題系, 역주: 복잡한 문제의 체계)는 어떠한 것이었을까? 또한 그러한 문제 

제기는 그 뒤 어떠한 전개를 보였던 것일까? 이는 이로카와 이외의 연구자나 시민이 

지역사를 발굴하는 것과도 연결돼, 그 지점에서 전쟁 경험이 중요 주제가 되었다. 

성인이 된 시민의 역사 실천에 있어서는 공민관 등을 현장으로 한 사회 교육이 중요한 

역할을 담당했다. 현대 일본에서 ‘자기역사’라는 말은 출판 산업이나, 직업 교육 같은 

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. 더욱이 개인의 기억을 

회고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.  

 역사학자가 그리는 역사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기 쉬운, 개인이 역사를 상기하고 써 

내려가는 행위에 대해, 현대사에서의 실태와 그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, 오늘날 

전문가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소재로 삼고자 한다. 사람들의 ‘역사를 서술할 권리’를 

표명한 유네스코 ‘학습권 선언’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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